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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거짓말 죄송”
5월25일 오전 2시간 동안 구속적부심 진행 … 24시간 이내 결정

<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 심사가 5월25일 오

전 열려 2시간여 만에 끝났다.

구속적부 심사는 김승연 회장 사건을 둘러싼 늑장수사 논란으로 경찰수뇌부까지 사퇴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

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의 배용준 판사는 5월25일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판사의 심문에 이어 검사ㆍ변호인의 심문, 

검사ㆍ변호인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승연 회장은 의견진술을 통해 “가해자로서 거짓말

을 하면서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시인하고 용

서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

나 다행히 구속된 뒤 피해자들이 합의해준 것에 감사

한다. 죗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며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화그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다른 경제인들에게 피해

를 준 것도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회장은 영장심사 때와 달리 언성을 높이거나 

울먹거리는 등 흥분한 기색 없이 시종 차분한 어조로 

또박또박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으로는 2006년 8월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뒤 

법무법인 대륙의 고문변호사로 재직중인 권성(66ㆍ사

시 8회) 전 재판관과 오세헌(48ㆍ사시 24회)ㆍ정병문

(45ㆍ사시 26회)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했다.

대법관과 동급인 최고위직 법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헌법재판관 출신이 재판이 아닌 영장실질심사나 구

속적부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권성 전 재판관은 “(김승연 회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가족의 요청이 있어서 맡게 됐다”고 말했다.

구속적부 심사 결정은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어 김승연 회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

면 5월25일 오후에,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김승연 회장의 경호과장 진모씨도 법원에 따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배용준 판사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수사관계 서류ㆍ증거물 조사 등을 통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석방이 부적당하다고 보이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구가 기각되면 구속일이 2일 가량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이 법원에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보낸 후 결정이 나서 서류 등이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

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각 결정이 나면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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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 심사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담당하며, 법원은 심문을 합의부 판사에게 명할 수 있다.

5월25일 적부심사는 형사합의31부가 맡았지만 심문은 우배석 판사인 배용준 판사가 단독으로 진행했다. <저

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25>


